
중국, 석유화학 수입 위축 장기화
7월 CPI 상승률 6.5%로 예상치 크게 상회 … 긴축금융 당분간 지속

중국의 물가 상승이 지속돼 석유화학제품을 비롯한 수입 위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6.5%에 달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6월 상승률을 뛰어넘을 것으

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0년부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 및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잇달아 인상해 석유화학제품

수입이 크게 위축된 상태이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7월 CPI 상승률이 6.5%에 달하고 8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광주일보

(廣州日報)가 7월29일 보도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식품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사료 가격이 지속적으

로 오르고, 돼지 사육두수 증가가 더디며 새끼돼지 가격도 올라 시중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가 당

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6월 CPI 상승률이 6.4%로 2008년 6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따

른 CPI 상승 폭이 1.37%p에 달했다.

식품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식용유와 설탕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물가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인상을 규제했던 시한이 6월 만료되면서 중국 식용유 생산기업들이 최근 식용

유 가격인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 최대의 땅콩 식용유 생산기업 루화(魯花)그룹은 6일부터 5리터 땅콩 식용유 가격을 5.6% 인상하는 등

모든 제품 가격을 5-6% 올렸으며 다른 식용유 생산기업들도 5% 이상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부터 상승세를 이어온 설탕 가격은 최근 주산지인 광시(廣西)에서 톤당 7660위안(125만원)까지 치솟

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국이 설탕가격 안정을 위해 2011년 들어서만 6차례 정부 비축물량을 풀었음에도 수요가 급증하면서 별다

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 비축물량이 상당부분 소진되고 세계 2위 소비국인 중국의 2011년 설탕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200만톤

상회할 것으로 보여 국제 설탕 가격까지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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